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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별과 학년 특성에 따라 긍정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및 인지적 요인(동기, 자기효능감, 기대가치 요인)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참여자들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서 대학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한 33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한 한기 동안 농구, 수영, 골프, 요가, 필라테스, 호신술 등의 수업에 한 학기 동안 참여하였고 학기 말 3개의 설문 자료에 응답하였다. MANOVA와 ANOVA를 통한 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동기(내적동기, 확인적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기대가치 요인(흥미, 중요성) 인식에서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교양체육활동에서 자발적인 동기 수준과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활동에 관심과 즐거움 그리고 활동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양체육수업 교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여학생들이 교양체육활동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높아지도록 새롭고 흥미로운 활동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업에서 여학생들과 상호작용 시 운동 수준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친근한 언행 및 긍정적 피드백과 강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과 체육활동이 학생의 개별적 수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가치를 설명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actors (motivation, self-efficacy, and expectancy-value factors) that can affect positive performance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and grade characteristics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es. Participants included 330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es at two universities located on Gyeonggi province in South Korea. Participants took part in classes such as basketball, swimming, golf, yoga, pilates, and self-defense for one semester, and responded to three questionnaires at the end of the semester. In the results of MANOVA and ANOVA,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motivation (intrinsic and identified motivations), self-efficacy, and expectancy-value (interest and importance) factors according to only the students’ gender.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male students ha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autonomous motivation, self-efficacy, interest, and importance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than female students. These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university physical educa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new and interesting activities and use various teaching methods so that female students can increase their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lass activities. Second, when interacting with female students in class, it is necessary to use careful and friendly words and actions as well as positive feedback and reinforcement strategies in consideration of their motor level. Third, it is essential to continuously explain and reinforce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and the beneficial value that physical activity can contribute to female students at the individ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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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대학교양체육은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지덕체를 기르기 위한 자질, 공동체 의식, 합리적인 소양 등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바라볼 수 있다(양재영, 2020). 특히 대학교양체육은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전개되기에 여러 스포츠 종목의 경험, 건강 및 체력 향상,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올바른 실천, 그리고 사회성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손원호·양재영, 2022). 더 나아가 이러한 대학교양체육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연계되는 평생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도 대학교양체육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손원호·양재영, 2022).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각 대학에서 학제 편성의 변화와 예산에 따른 교원 수 확보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학교양체육 과목 수와 편성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기태, 2022). 따라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양체육이 그 지위를 유지하며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탐색이 필요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 즉 대학교양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것을 그리고 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온당한 변화와 발전의 측면 그리고 그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의미 탐색에 있어 긴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육학 연구자들은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 및 참여와 지속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교수자의 지도법, 감정, 태도,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경험 등이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Xiang et al., 2017; Yang, 2020).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승훈 외(2022)는 대학교양체육 교수자의 지도 전문성이 학생들의 긍정적 감정, 태도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결과에서 교수자의 실기지식, 지도기술 및 학생관리 등의 역할이 수업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태도 형성과 학교 내·외에서의 운동참여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승현(2022)은 대학생들의 교양체육수업 참여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에서 교양체육수업의 긍정적 경험은 운동기능발달과 체력 향상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개인적 성장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이는 평생체육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매개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임봉우(2018)는 대학교양체육 수업을 통해 체육활동이 학생들 자신의 삶에 있어 어떠한 의미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서 학생들은 교양체육활동 학습을 통해 여가생활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위 선행연구들은 대학교양체육활동에 대한 학생 인식을 통해 활동의 기능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교양체육수업 환경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인식한 참여이유(동기), 자신의 수행 능력 인식(자기효능감), 활동에 대한 흥미, 중요성, 활용성 등과 같이 좋은 수행과 지속적인 참여 결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면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조사는 세부적 수준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바라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그와 같은 변인들의 의미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는 체육교육환경에서 학습 및 수행을 예측하는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고 실제 그 영향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양재영, 2015). 특히 자기결정동기(Ryan·Deci, 2000)는 체육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다양한 학습자 수준 및 환경에서 그를 내면화한 효과와 관련된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자기결정동기는 자기결정화 되는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수준에서 네 유형의 동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동기는 내적조절동기(Intrinsic regulation of motivation)로 어떤 활동에 대한 참여 이유가 활동 참여 그 자체에 대한 관심, 흥미, 즐거움, 만족 등으로 결정지어 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는 확인적조절동기(Identified regulation of motivation)로 어떤 활동 참여에 대한 이유가 개인적 목표 또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례로 신체적 건강을 위해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이어서 자기결정성이 다소 높은 동기로 설명되는 부과된조절동기(Introjected regulation of motivation)는 어떤 활동에 대한 참여 이유가 타인에 대해 개인이 갖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또는 자존심 등의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끝으로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동기인 외적조절동기(External regulation of motivation)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보상을 얻기 위함이나 또는 비난 및 질책 등을 피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는 상태로 정의된다(Ryan·Deci, 2000). 체육교육환경에 기초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는 낮은 동기 보다 학습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양재영, 2019).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 믿음 또는 신념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최진훈·양재영, 2019). 또한 수행 활동에 대한 과거 수행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개인적 목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최진훈 외, 2018).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수행이나 능력에 대한 상대적 인식보다는 절대적 개념 및 역량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체육교육환경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활동 수행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습 결과와 비례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최진훈 외, 2018; Su, 2014).

      체육활동에 대해 학습자들이 갖는 흥미, 중요성, 및 유용성은 기대가치이론에서 설명하는 요인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효과성과 지속성은 활동 목표와 연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으로 그 의미를 풀이한다(Wigfield·Eccles, 2000). 즉 어떤 활동의 참여에 있어 활동 수행에 대한 흥미(내적가치), 중요성(달성가치), 유용성(효용가치) 등의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면 긍정적인 학습태도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체육교육환경에서 기대가치이론의 요인들을 기초로 수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과제 수행력 및 지속력 측면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얻을 확률이 제고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최진훈 외, 2018). 

      현재까지 체육교육환경에서 앞서 설명한 자기결정동기, 자기효능감,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중요성, 유용성 등을 토대로 학습자 수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체육활동의 특성 상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학년수준에 따라 수행력에 있어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위와 같은 요인을 변인으로 그 인식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대학교양체육환경에서 성별과 학년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 및 수행력과 관련된 그러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교양체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수준에 따라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학습과 수행 인식력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러한 조사는 학생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대학교양체육을 어떻게 내면화하여 추구하며 또한 그러한 인식이 실제 학습과 수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밝히는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정보는 대학교양체육 교수자들에게 학생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교수활동과 전략 제공에 기여해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활동 전개와 교양체육활동 재참여 및 지속적인 체육활동 추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자기결정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대가치 요인(흥미, 중요성, 유용성)에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인가? 둘째,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학년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동기, 자기효능감, 및 기대가치 요인(흥미, 중요성, 유용성)에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2개의 대학에서 2022년 2학기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한 33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다. 연구 대상자는 한 한기 동안 농구, 수영, 골프, 요가, 필라테스, 호신술 등의 수업에 한 학기 동안 참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학생 205명, 여학생 125명 이었고, 학년 수준에서 1학년은 151명, 2학년은 92명, 3학년은 53명, 4학년은 34명 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학기 말에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자료 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표1>.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인원수
              	백분율(%)
              	평균 나이
            

          
          
            	학년
            	1
            	151
            	45.7
            	22.8
          

          
            	2
            	92
            	27.8
          

          
            	3
            	53
            	16.1
          

          
            	4
            	34
            	10.4
          

          
            	성별
            	남
            	205
            	62.1
          

          
            	여
            	125
            	37.9
          

          
            	수업
            	농구
            	55
            	16.7
          

          
            	수영
            	77
            	23.4
          

          
            	골프
            	62
            	18.7
          

          
            	요가
            	38
            	11.5
          

          
            	필라테스
            	31
            	9.4
          

          
            	호신술
            	67
            	20.3
          

          
            	총합
            	　
            	330
            	100%
          

        

        

      

      
        2. 연구도구
        
          1) 동기
          학생들이 교양체육수업 동안에 인식한 동기는 Markland·Tobin(2004)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본 연구대상 및 환경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원본은 내적동기(4문항), 확인적조절동기(4문항), 부과된조절동기(3문항), 외적동기(4문항), 무동기(4문항) 등의 5구인을 포함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동기를 제외한 4개의 구인을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내가 교양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한다. 내적동기 문항의 예는 “즐거워서,” 확인적조절동기 문항의 예는 “건강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부과된조절동기 문항의 예는 “참여하지 않으면 교수자에 대해 미안함이 들어서,” 외적동기 문항의 예는 “주변 사람들(친구나 동료)이 참여해야함을 강조해서” 등으로 표기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매우 그렇지 않다”로부터 “5=매우 그렇다”에 기입하는 5 Likert 표기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본 연구와 유사한 대상자 및 환경 조건에서 수행한 양재영과 김하영(2016)의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2) 자기효능감
          학생들이 교양체육활동에서 자신의 수행에 대해 인식한 자기효능감은 Gao et al. (2008)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본 연구 대상자 및 환경에 따라 수정과 보완절차를 거쳐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3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문항의 예는 “나는 교양체육활동에서 운동기술을 잘 학습할 자신이 있다”로 표현되었다. 각 설문의 문항은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5=(매우 그렇다)에 기재하는 5점 척도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최진훈과 양재영(2019)이 본 연구 환경 및 대상자와 흡사한 조건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3)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중요성, 유용성
          학생들이 교양체육활동 동안에 인식한 활동에 대한 흥미, 중요성, 유용성 등에 대한 활동 가치 인식은 Eccles·Wigfield(1995)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 대상자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흥미(2문항), 중요성(2문항), 유용성(2문항)을 포함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교양체육에서 학습하는 활동은...”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한다. 흥미 문항의 예는 1=“매우 흥미롭지 않다”로 부터 5=“매우 흥미롭다,”로 표기되었고, 중요성 문항의 예는 1=“매우 중요치 않다”에서 5=“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유용성 문항의 예는 1=“매우 쓸만한 가치가 없다”로 부터 5=“매우 쓸만한 가치가 있다”로 표현되었다. 각 설문 문항은 5점 척도 표기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반응을 구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최진훈 외(2018)이 본 연구 대상자 및 교육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3. 자료수집
        설문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자는 각 대학의 교양체육 교수자들과 접촉을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에 관련된 자발적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자료의 수집은 한 학기 교양체육수업의 기말 평가가 실행되었던 날 이루어졌으며 설문자료 배포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내용 그리고 활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설문자료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은 후 배포가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설문 문항에 정답이나 오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설문 문항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설문내용이나 문항에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 줄 것을 전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설문내용 작성에 소비한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되어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합된 설문자료는 컴퓨터 내에 설치된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SPSS ver 27.0을 통해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MANOVA와 ANOVA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Amos ver 27.0을 통해 4유형의 자기결정동기 그리고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중요성, 유용성 등에 대한 구조적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 변인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모두 중앙 값(i.e., 2.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본 연구 변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흥미 요인에 가장 높은 인식 수준(i.e., 3.85)을 나타냈고 외적동기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 수준(i.e., 2.60)을 드러냈다. 즉 학생들은 교양체육수업을 즐겁고 흥미롭게 지각하였고 외부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정도는 매우 낮았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 그 이론적 원리에 부합하여 내적동기와 확인적조절동기는 정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r=.754)를 보였고 부과된조절동기와 외적동기도 서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r=.246)를 표출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내적동기(r=.498) 및 확인적조절동기(r=.447)와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관계를 보였고 외적동기와는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r=-.203)를 나타냈다. 아울러 흥미, 중요성, 유용성 등의 요인들 모두는 서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r=.600∼.697)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는 각 구인들 모두 그 기준 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α=.689∼.935). 한편 각 구인들이 그 이론적 구조에 적합한 타당성을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요인분석 결과에서 4유형의 동기는 측정 자료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났고(χ²=212.746/df=61,[Q=3.48], CFI=.937,NFI=.915, IFI=.938, RMR=.06, RMSEA=.08), 아울러 기대가치 요인들도 측정 자료에 충족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χ²=17.460/df=6,[Q=2.91], CFI=.989, NFI=.984, IFI=.989, RMR=.03, RMSEA=.07).

      

      
        2. 성별과 학년 수준에 따른 MANOVA 및 ANOVA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동기유형 인식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 결과에서 각 변량의 오차분산 동질성(Levene Test) 결과 값이(0.74∼1.60, p>.05)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MANOVA 분석 결과에서 내적동기와 확인적조절동기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λ=.971, F=2.419, p<.05). 구체적 수준으로 설명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내적동기(F=6.228, p<.05, η2=.19)와 확인적조절동기(F=6.259, p<.05, η2=.19) 등의 자발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 유형에 속하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지각 수준을 드러냈다<표 2>. 한편 학년에 따른 동기유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ilks’λ=.951, F=1.374, p>.05). 

        
          <표 2> 
				
          

          
            성별에 따른 동기유형 인식의 MANOVA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비교
            

          
          
            	성별
            	내적동기
            	5.652
            	1
            	5.652
            	6.228
            	.013*
            	남>여
          

          
            	확인적조절동기
            	3.549
            	1
            	3.549
            	6.259
            	.013*
            	남>여
          

          
            	부과된동기
            	0.001
            	1
            	0.001
            	0.001
            	.976
            	　
          

          
            	외적동기
            	3.746
            	1
            	3.746
            	3.570
            	.060
            	　
          

        

        
          
            *p<.05
          

        

        

        또한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인식 차이를 조사를 위한 사전 분석 결과에서 오차분산의 동질성(Levene Test) 값은(.148, p>.05)으로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른 ANOVA 분석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그 인식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6.550, p<.05, η2=.45).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결과 값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하지만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인식의 차이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년 수준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180, p>.05). 

        
          <표 3>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인식의 ANOVA 분석 결과
          
          

        

        
          
            
              	　
              	종속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비교
            

          
          
            	성별
            	자기효능감
            	14.157
            	1
            	14.157
            	16.550
            	.000**
            	남>여
          

        

        
          
            **p<.01
          

        

        

        아울러 성별에 따른 교양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중요성, 유용성 등의 기대가치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조사 결과에서 각 변량의 오차분산 동질성(Levene Test) 값이(0.54∼1.39, p>.05)로 나타나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MANOVA 분석 결과에서 흥미와 중요성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Wilks’λ=.944, F=6.454,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흥미(F=15.880, p<.01, η2=.46)와 중요성(F=8.844, p<.01, η2=.26)에서 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4>. 한편 학년 수준에 따른 기대가치(흥미, 중요성, 유용성)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Wilks’λ=.955, F=1.671, p>.05). 

        
          <표 4> 
				
          

          
            성별에 따른 기대가치 요인 인식의 MANOVA 분석 결과
          
          

        

        
          
            
              	　
              	종속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비교
            

          
          
            	성별
            	흥미
            	10.386
            	1
            	10.386
            	15.880
            	.000**
            	남>여
          

          
            	중요성
            	5.317
            	1
            	5.317
            	8.844
            	.003**
            	남>여
          

          
            	유용성
            	1.117
            	1
            	1.117
            	1.745
            	.187
            	　
          

        

        
          
            **p<.01.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별 그리고 학년 수준을 기초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행과 관련된 심리 및 인지 변인인 동기유형, 자기효능감, 기대가치 요인 등에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내적동기와 확인적조절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흥미와 중요성 등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수준에 따른 모든 종속변인의 인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자발적인 동기 수준,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 믿음, 체육활동에 대한 즐거움 및 중요성 등의 요인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교양체육수업에 대한 적극성, 자신감, 즐거움, 노력 및 몰입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준에 있다고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체육수업활동에 대한 수행력과 성취감 및 향후 교양체육 재참여 그리고 체육활동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동기유형 인식 차이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내면화한 동기 인식 차이 결과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내적동기와 확인적조절동기 유형에서 높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교양체육수업에 대한 남학생들의 자기결정적 동기(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동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남학생들이 체육활동 참여 그 자체에 높은 동기부여가 되어있고 또한 개인적 목표(예: 운동기술 및 체력 향상)에 큰 비중을 두어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Xiang et al., 2017; Yang, 2020)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남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 수준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들보다 높고 이는 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노력 및 성취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하면 보편적으로 남녀 대학생들이 행하는 사회적인 활동(신체활동에 기초한 다양한 활동)과 그에 대한 경쟁의식 수준과도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양재영, 2019).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양체육수업에 대해 여학생들이 보다 내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교수전략이 필요하고(양재영, 2019), 아울러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내용과 교수방법 그리고 차별화된 과제와 피드백 제공을 통해 활동을 보다 즐겁고 만족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동기 유형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중등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신체적 성장이 거의 멈춘 시기로 체육활동에 대한 학습 동기와 목표 및 활동추구 목적이 신체적 성장에 따른 학습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개인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지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바라볼 수 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로 홍준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중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년 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목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업에서 운동기능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성공 경험이 많고 과제 성취 수준도 높아지기에 가능할 수 있음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확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인식 차이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 신념 및 믿음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교육활동에 기초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지지하는 입장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체육활동에 대한 자신감, 유능성 및 효율적인 수행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양재영, 2020).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신체적 행동 및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일례로 이재구(2005)는 중등체육수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자기효능감 인식을 보이며 이는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적극성 그리고 체육활동에 대한 지속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운동기능 수준이 낮고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 및 긍정적 태도와 연관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끄는 교수 전략 또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바라볼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수행 시 적극적인 격려와 칭찬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하며 아울러 친근하고 온화한 언행으로 상호작용하고 지도하여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유효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양재영, 2020).	

        한편 학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중등학교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강주평 외(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의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과는 달리 청소년기 중등학생들은 신체적 성장이 꾸준히 진행 중이며 운동기술 및 인지기능 발휘에 있어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에 자기효능감 인식에 있어 학년 격차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도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

      

      
        3.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기대가치(흥미, 중요성, 유용성)인식 차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다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흥미와 중요성 가치에 높은 인식 수준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교양체육수업을 즐겁고 흥미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바라볼 수 있으며 아울러 체육활동이 갖는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지각 수준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 남학생들이 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수준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개인적 의미와 목표에 기초하여 체육활동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윤주석, 2021; 이창현 외, 20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보면 대상은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중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은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즐거움을 느끼며 개인적 목표와 의미를 만끽하기 위해 참여하는 성향이 여학생들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즉 체육활동이 남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바라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체육수업 참여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다 즐겁고 흥미로우며 적극성 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년에 따른 기대가치 요인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활동이 가지는 즐거움과 재미, 중요성, 활용성 등의 긍정적 기대가치의 내면화에 대해 대학생들의 연령(학년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함의를 갖지 못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특정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종목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졌기에 개인의 관심사와 경험에 따라 특정 종목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과 체육활동을 토대로 한 향후 연구 수행은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재조명과 확장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및 인지적 요인들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결과에서 성별에 의한 동기유형, 자기효능감, 기대가치 요인인 흥미와 중요성 등의 인식에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각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년 수준에 따라서는 그러한 심리 및 인지적 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지역 대학교양체육 교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양체육수업 및 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e.g., 필라테스, 요가 등)에서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업환경과 교수 행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체육수업에서의 과제활동 및 수행에 있어 보다 많은 의사결정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율성지지), 세세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유능성지지) 아울러 친근하고 상냥한 언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관계성지지)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결정 동기가 보다 강화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활동에 대한 적극성과 지속적인 노력을 이끄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손원호·양재영, 2022). 둘째,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기에 차별화된 수업계획 및 과제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지도와 강화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세심하게 맞춤형 피드백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 셋째, 체육수업 활동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 인식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기에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활동 및 교수 방법을 수업에 적용하고 체육활동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명 및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특성에 따른 대학교양체육활동 지도와 재참여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제한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학생 및 체육 종목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다소 한계점을 내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다양성과 보다 큰 샘플 사이즈(Size) 및 추가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확장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향적 연구방법(Prospective study)을 사용하여 대학교양체육수업 시작과 종료 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탐색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연장선에서 수업환경 조성 및 교수법 적용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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